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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법제교류협력 확대 논의

- 법제정보시스템 공적개발원조ㆍ다자 협의체 설립 등 협력 안건 논의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월 3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11.1.)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응우옌 칸 응옥(NGUYEN 

Khanh Ngoc) 베트남 법무부 차관과 법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와 베트남 법무부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체결한 ‘대한민국 법제처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무부 간 베트남 법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위한 5개년(2025-2029) 협업

의향서’에 따른 전문가 파견,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관련된 법령 정보 공유 

등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법제처는 미래 법제 쟁점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베트남 법무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베트남 법무부는 

2025년 말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기 전까지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2023년 기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서로가 서로

에게 제3위 교역국에 해당하는 주요 협력국가”라면서, “법제처는 두 국가 

간의 경제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시아의 법제 발전을 

위해 두 국가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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